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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 남구에서 영화를 즐기는 새로운 방법!
‘2024 장생포 영화 아카데미’「감독영화제Ⅱ」 개최, 

참여자 모집
- 김수철 음악감독, 이재한 영화감독이 장생포에서 관객들과 직접 만난다 -

 

(재)고래문화재단(이사장 서동욱 남구청장) ‘장생포문화창고’ 6층 소극장W에서 다

음 달 1일과 8일 ‘2024 장생포 영화 아카데미 「감독영화제Ⅱ」’를 개최한다.

이번 ‘2024 장생포 영화 아카데미 「감독영화제Ⅱ」’ 는 지난해와 달리 영화에 삽

입된 영화음악을 작곡 감독과 영화를 제작한 감독이 시민들과 함께 영화를 감상하

고 작품 속에 담긴 의미를 찾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.

먼저 1일에는 가수 겸 배우이자 음악감독인 김수철 감독이 관객과 만나 자신이 



출연하거나 직접 작곡한 영화음악을 함께 감상하고, 끊임없이 다양한 장르의 음악

을 시도하는 자신의 음악 세계를 관객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다.

이날 강연에서 김 감독은 자신이 직접 작곡한 영화음악을 관객들과 함께 부르고 

관객들과의 대화도 진행된다.

8일에는 <내 머리 속의 지우개>, <인천상륙작전> 등으로 유명한 이재한 감독이 

관객과 함께하는 시간이 마련된다. 

아시아 전역에 걸쳐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이재한 감독은 로맨스 장르의 거장으로 

국내·외에서 잘 알려져 있다.

이재한 감독은 자신이 제작한 영화 5편의 주요 장면을 보여주며 영화 제작의 영

감과 대사가 주는 의미, OST 등에 대해 관객들과 직접 소통하며 영화와 영화음악

에 관한 이야기하는 나눌 예정이다.

(재)고래문화재단은 “지난해에 이어 올해 영화 아카데미는 영화음악을 작곡자와 

영화감독을 통해 이야기해 보는 색다른 체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, 앞으로도  

영화의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계획이다”고 설명했다.

지난해 진행한 ‘2023 장생포 영화 아카데미 「감독영화제Ⅰ」’는 <자산어보>, <왕

의 남자>를 제작한 이준익 감독과 <서울의 봄>을 제작한 김성수 감독 등이 영화를 

상영하고 관객과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.

특히, 고래문화재단의 영화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 시민들

이 스태프로 참여해 영화 제작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지난 5월에 운영해 ‘아무도 모

른다’, ‘안녕 첫사랑, ’코로나시대의 사랑‘ 등 3편을 제작해 시사회를 가진 데 이어 

지난 9월 울산고래축제에도 상영했다. 

장생포 영화 아카데미는 회차별 100명 모집 예정이며, 참여를 원하는 이들은 

(재)고래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. 문의) 226-1993~4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
 고래문화재단 공연예술팀(☎ 052-226-1993)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상기와 같이 보도자료를 의뢰하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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